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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최고가격 동결, 
물가 부담과 민생 안정 고려

-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
- 누적 인상요인에도 불구, 민생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5월 8일(금)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5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

가격과 같다.

 정부는 이번 5차 최고가격 결정 관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대에서 등락을 반복*

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 국제유가 추이($/B): 브렌트 (4.29) 118 → (5.1) 108 → (5.4) 114 → (5.6) 101
WTI   (4.29) 107 → (5.1) 102 → (5.4) 106 → (5.6) 95
두바이 (4.29) 106 → (4.30) 112 → (5.4) 103 → (5.6) 103

 그러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2%)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시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 

  * 석유류(전년비, %): (‘25.3/4)0.0 (4/4)5.6 (‘26.1)△0.0 (2)△2.4 (3)9.9 (4)21.9

   ※ 석유류 제외시 물가상승률(전년비, %): (‘25.3/4)2.0 (4/4)2.3 (‘26.1)2.1 (2)2.2 (3)1.8 (4)1.8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

로 결정하였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하였다.  

 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민하고 유연

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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